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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5318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176 월정사성보박물관      

 가. 개요 

  ㅇ 전시명 : “유품과 사진으로 만나는 근대 오대산 三大和尙” 

  ㅇ 기  간 : 2022. 7. 29(금) ~ 2023. 3. 31(금)

  ㅇ 장  소 : 월정사성보박물관 2층 전시실

  ㅇ 주  관 :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나. 내용 : 

 월정사성보박물관(관장 해운)은 “유품과 사진으로 만나는 근대 오대산 三大和尙” 특별전을 

2022년 7월 29일(금)부터 2023년 3월 31일(금)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불교의 중추적 역할을 하신 오대산 삼대화상 한암중원 

선사, 탄허택성 선사 만화희찬 선사가 생애와 업적을 재조명하고 한국 근현대불교사를 살펴

보고자 마련하였으며 세분이 남기신 유품 50여점과 근현대기록사진을 전시한다. 

 

 한암선사(1876 ~ 1951)는 한국 불교의 선풍을 지키고 법맥을 계승하여 근대 한국불교를 

중흥한 대표적인 인물로 참선을 중시하면서 계율을 지키고 경전을 연구하고 학문하는 자세

를 함께 갖춰야만 올바른 수행 올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고 평생 이를 실천했

  

 2022년 만화 선사 탄신 100주년 기념 월정사성보박물관 특별전

“유품과 사진으로 만나는 근대 오대산 三大和尙”

 2022년 7월 29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다. 

 당시 한암 선사가 쓴 여러 편지들은 스님의 이러한 면모를 잘 보여준다. 선수행과 깨달음

에 대한 내용부터 일상의 모습까지 선사의 성품이 느껴지며 필체 역시 유연하게 쓴 한문 

글씨와 잔잔하고 소박한 한글글씨가 공존한다. 또한 『금강경』(1937), 『고려보조국사법

어』(1940) 등 당시 월정사에서 간행된 불교경전들은 일제강점기 왜색불교의 영향과 세속

화로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한국불교를 계몽하고 전통회복과 통합에 힘썼던 선사의 생애를 

말해준다. 

 탄허 선사(1913 ~ 1983)는 근현대 우리나라의 불교계를 이끈 최고의 학승이며 20세기 한

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승이자 유불도 삼교에 능통한 대석학이다. 한암 선사의 법통을 계승하

여 교육만이 한국불교의 미래라는 신념 속에 오대산 승려연합수련원(1936), 오대산 수도원

(1956)을 통한 교육사업과 후학양성에 힘썼으며 평생을 걸고 이룩한 화엄경 및 여러 불교 

경전 번역사업을 통해 불경의 한글화라는 큰 뜻을 펼쳤다. 특히 신화엄경합론 완간(1975)

으로 이루어낸 화엄학 연구성과는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이번 전시에서 탄허 선사의 가사 장삼을 비롯한 유품들과 선필이라 일컬어지며 개성적 표

현방식으로 깨달음을 표출하는 서예작품들을 통해 선사의 면모를 소개한다. 

 만화 선사(1922 ~ 1983)는 오늘날의 월정사 대가람을 일구어낸 주역으로 한암과 탄허에 

이어 오대산 법맥을 이은 대화상으로 평가받는다. 한암선사의 승가오칙(참선·간경·염불·의

식·가람수호)과 탄허 선사의 화엄・선사상을 계승하여 1954년 불교정화운동과 1956년 오대

산수도원의 설립을 주도했으며 한국전쟁 때 전소된 월정사를 새롭게 일으키고 오늘날 총림

에 버금가는 규모로 성장한 월정사의 근간을 마련하셨다. 

 이번 전시에서는 만화 선사의 월정사 중건 의지를 잘 보여주는 월정사중건상량문(1952)을 

비롯하여 다양한 친필 원고들을 통해 스님의 삶과 수행을 소개한다.

 

 한국불교의 큰 버팀목이었던 오대산 삼대화상의 유품과 생생한 순간을 담은 사진을 통해 

당시의 이야기와 정신을 되새겨보고 추억하며 오늘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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